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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육 업체 몸값 상승 … 육류 파동 여파

금은 가격 차 3세기 만에 최대 ... 은 투자 급증

육류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식물성 대체육 생산 기업들이 

주목받고 있다.

지난 6일 현재 미국 내 웬디스 매장 5곳 가운데 1곳은 소

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소비자에게 팔지 못하고 있다. 미국

에는 5,500개의 웬디스 매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 1,043개 

매장이 현재 육류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다. 특히 웬

디스는 냉동육이 아닌 신선육을 사용해 경쟁사인 버거킹

이나 맥도날드보다 타격이 더 큰 상황이다. 

미국에서의 육류 대란은 주요 육류 공장 직원들이 코로

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조업 중단이 잇따른 탓이다. 이에 

따라 코스트코와 샘스 클럽, 하이비, 크로거는 소고기 공

급 패닉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기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다. 

반면, 육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‘식물성 대체육’을 파는 

채식 버거 생산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고 있다. 대체고기 회

사 비욘드 미트(Beyond Meat)의 올 1분기 매출액은 9,710

만 달러로 급증했다. 이는 전년동기대비 141.4% 늘어난 수

국제 귀금속선물 시장에서 은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것

이란 기대로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

났다.

7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, 지난 3월 중순 금 1온스 가격은 

같은 무게의 은 가격보다 무려 125배까지 높아졌는데, 이

는 거래 가격이 기록된 3세기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

이다. 이후 은 선물 가격이 반등하면서 격차가 113배 수준

으로 줄었지만, 여전히 엄청난 격차로 투자 기회라는 분석

이 제기되고 있다. 앞서 지난 3월 중순 은 선물 가격은 온스

당 11.62달러까지 하락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, 

이후 은 상장지수펀드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은 선

물 시세는 온스당 15달러 선을 회복했다. 금 선물은 안전자

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11%나 상승했다. 

뱅크오브아메리카 메일린치 소속 분석가들은 코로나19

로 인해 산업용 수요가 급감했지만 경기를 따라 수요가 회

복되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은 선물 시세가 온스당 20달

준으로 월가의 전망치인 8,830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. 

또 다른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인 임파서블푸드(Impossi-

be food)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.  미국 전역에 있는 

1,700개 크로거 식료품 매장에서는 식물 단백질을 사용해 

만든 채식버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.  

지난달 27일 농무부가 내놓은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

국의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% 감소했

고, 돼지고기 생산량은 15% 줄었다.

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육류 가격이 올랐음에

도 가축 매매가는 떨어졌다며 법무부에 육류가공업체의 

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. 축산농가들은 

코로나19로 도축장이 문을 닫고 소 가격이 폭락하면서 타

이슨이나 카길, JBS 등 육류가공업체의 이익은 증대했다

고 주장했다. 하지만 윌 소이어 미국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

행 코뱅크의 이코노미스트는“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

에도 불구하고 미국 육류 공장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

다시 불러오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.”고 지적했다.

러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. 이들은 앞서 2008

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은 선물 가격이 440% 폭등

한 온스당 48.44달러까지 기록했던 경험을 환기했다.

분석가들은 올해 산업용 은 수요가 7% 감소할 것이란 

전망을 내놓고 있다. 이들은 멕시코, 페루 그리고 아르헨티

나의 은 광산이 문을 닫더라도 이 같은 수요 감소분을 메

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, 올해 약 1,470만 온스 초과공급 

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.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은 가격

이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본다. 투자자들은 은이 전기자동

차나 태양전지판 등 청정에너지 기술제품에 사용된다는 

점에 주목한다. 은은 또 5G 이동통신 인프라나 자율주행

자의 레이더부품에도 이용된다.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전

지 양극에 탄소 대신 박막 은-탄소층을 사용하는 새로운 

리튬이온전지 제품을 발표하는 등 도입 범위가 넓어졌다. 

메탈스포커스의 분석가 필립 뉴먼 씨는“활용 범위가 넓

어 한 쪽에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늘어날 

수 있다”고 말했다.

‘집콕’  장기화로
기업들 희비 교차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여파로 미국 

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‘집콕’(집에 콕 박혀 있다는 

뜻의 신조어) 관련 미국 기업들은 잇따라 호실적을 올

리고 있다.

7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홈 트레이닝 전문 업체인 

펠로톤은 올해 1분기 매출이 5억2천460만 달러로 작

년 동기보다 66% 증가했다. 이 업체는 스피닝 자전거·

러닝머신 같은 실내 운동기구를 판매하는데, 코로나19 

여파로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. 펠

로톤은 올해 연간 매출도 작년보다 89% 증가한 17억2

천만∼17억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.

집콕족의 피자 배달 주문 증가로 파파존스의 1분기 

매출은 4억99만 달러로 2.8% 늘고 당기 순손익은 같

은 기간 170만 달러 적자에서 840만 달러 흑자로 돌아

섰다. 파파존스 롭 린치 최고경영자(CEO)는 지난 4월 

북미 지역 체인 매출이 27% 증가했다며“파파존스 역

사에서 최고의 시기였다.”고 말했다. 뉴욕타임스는 광

고 영업은 어려웠지만 코로나19 정보 수요 증가로 디지

털 구독자가 58만7천 명 늘어난 데 힘입어 1분기 매출

이 4억4천360만 달러로 1% 증가했다.‘집콕’수혜 현

상은 증시에서도 역력하게 나타난다. 실제로 뉴욕증

시의 시가총액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

(S&P) 500지수 종목에서 베르사체, 마이클코어스 등 

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카프리 홀딩스가 이날 제외됐

고 피자 배달 증가의 덕을 볼 수 있는 도미노피자가 새

로 편입됐다.

이에 비해 관광, 오프라인 소매 등 업종의 기업은 어

려움에 빠져 있다. 카지노 업체인 윈리조트는 1분기 매

출이 9억5천400만 달러로 42% 줄면서 4천200만 달

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같은 업종의 MGM

리조트는 감원을 예고했고 프린세스 크루즈는 알래스

카, 유럽, 대서양 노선 등의 운행 중단을 올해 여름까지 

연장한다고 전했다. 생필품 수요가 한동안 몰렸던 유

통매장 중 코스트코는 4월에 실적이 뒷걸음쳤다. 월스

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스트코는“2009년 7월 이후 

처음으로 월매출이 감소했다.”며“코로나9 여파가 부

정적으로 작용했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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